
    교회세운날 2017.6.11             2022-46         11월�13일�(창조절�제11주)

다하나교회 
One Heart Korean Church 

주일예배:�매주�주일�오후�3시�

3401 Salem Rd SW, Rochester, MN 55902 
Web : https://mnrochesteroneheartchurch.com 

oneheartkoreanchurch.com 
213-357-7614 

1. 오늘은�창조절�제�11주입니다.�

2. 다하나교회에�처음�오신�분과�방문하신�분을�진심으로�환영합니다.�

3. 영유아부�교사�및�베이비�시터(월�1회�봉사자)를�모집합니다.�김현

경�자매님께�연락주세요.�

4. 예배부에서�온라인�송출과�PPT를�담당하실�봉사자를�찾고�있습니

다.�한영수�집사에게�연락주세요.�

5. 대림절�묵상집�“동경의�시대를�사는�이들에게”�신청을�받습니다.��

-�원하시는�분은�데스크에�있는�신청자�리스트에�싸인해�주세요.��

-�책값:�$13.27�

6. 부장단�회의가�예배�후�4시�20분에�도서관에서�있습니다.�

7. 생일을�축하하고�축복합니다.�

-�15일:�강지연�집사�

-�19일:�Rosa�M.�Esmeria�

8. 11월�주일�안내�및�봉사�-�뿌나�목장�

*다음주�예배봉사자�

��-�기도:�한영수�집사�/�번역:�이예슬�집사�/�안내�및�봉사:�뿌나�목장�

*향후�교회�일정�

�-�추수감사예배:�11월�27일�

�-�대림절(Advent):�11월�27~�12월�24일�

교  회  소  식

하나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와 연결되어 
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
다하나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.

https://mnrochesteroneheartchurch.com
http://oneheartkoreanchurch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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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도자: 김경헌 목사


      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  ——    시편 29: 1-2,11�  ————— 인도자


       신앙고백 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다같이		


       찬양과 경배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찬양팀과 함께


       기도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	   장승호 집사


       주일학교이동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  주일학교 학생과 교사


       찬송   ——————   220장�사랑하는�주님�앞에�� ————  다같이	


       성경봉독     ————  창세기�4장�6-16절   ———————  인도자		 


       설교     —————   네�아우가�어디�있느냐? ————  김경헌 목사


       봉헌찬송  ——— 317장�내주예수�주신�은혜(1,5절) ——    다같이


       봉헌기도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 인도자


       교회소식 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인도자


       파송찬양    —— 우리는�주의�움직이는�교회�    —————    다같이		


       축도 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김경헌 목사


최근 2년 동안 저는 어떤 소그룹에 소속되어 영성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
다. 2주마다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었죠. 그 모임을 인도하는 분은 항상 “지
난 2 주 동안 당신에게 재밌었던 일이나 기쁜 일은 무엇인가요?”라는 질문
을 던지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그 질문에 답하도록 했습니다. 처음에는 이 
질문에 답할 꺼리를 찾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. 그러면서 내가 무척 재미
없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. 재밌는 일과 기쁜 일을 찾기가 
어렵다니 조금은 충격이었습니다. 그래서 다음 모임을 위해 일부러 2주 동
안 재밌는 일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. 그러면서 제 삶에 기
쁜 일에 대한 감각이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그래
서 제가 인도했던 교육부의 어린 친구들에게도 매주 같은 질문을 해 보았
습니다. “친구들은 한 주 동안 기쁜 일이나 재밌는 일이 있었나요? 무엇인
가요?” 처음에는 말을 잘 안 하려던 친구들이 주가 반복될수록 자기가 즐
겁게 놀았고 맛있게 먹었던 꺼리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서로 하려고 하기
도 했답니다.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. 최근에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나 
재밌는 일은 무엇입니까? 저에게도 한 번 자문해 보았습니다.
저는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다 좋아합니다. 베드민턴을 해 본적도 있지만 
공이 둥글지 않아서 그런지 금방 흥미를 잃더군요. 뭐니 뭐니해도 저의 최
애(最愛)는 야구입니다. 저에게는 야구를 하고 즐기는 것이 큰 낙입니다. 
아이 세 명을 낳고 이 녀석들과 캐취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설레기
도 했었죠. 그런데 인생이 영 제 마음대로 풀리진 않더군요. 아이들이 야구
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. 야구장에도 몇 번 데려가고 백방으
로 노력해 보았지만 흥미를 보이지 않더군요. 손맛을 보여주면 끌려 오겠
지 싶어 야구공 한 통을 마련했습니다. 가까이에서 살살 던져주며 베팅을 
해보도록 했습니다. 효과가 있더군요. 둘째가 흥미를 보이면서 다른 아이
들도 조금씩 야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. 최근 큰 아들이 오른 손에 깁스
(cast)를 해서 운동을 하지 못했었습니다. 지난 목요일 깁스를 푼 기념으로 
저와 캐취볼을 했습니다. 제법 구속도 나오고 잘한다 칭찬을 해주었더니 
피칭(투구)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군요. 커브 볼, 슬라이더 볼 던지는 법
들을 알려주니 더 흥미로워 합니다. 아들과 캐취볼이라니 저의 작은 소원
이 성취되는 순간에 찐한 감동이 몰려오더군요. 나는 왜 아들들과 야구를 
하면 이렇게도 기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. 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
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기쁨 아닐까요? 저의 기쁨은 이런데 여러분은 어떠
신가요? 여러분은 최근에 기뻤던 일이나 즐거웠던 일이 있으신가요? 여러
분의 소그룹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이 질문을 한 번 
나눠보며 서로의 기쁨을 공유해 보면 어떨까요? 분명 기쁨을 나누며 여러
분의 기쁨은 배가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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